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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해제 개요 및 특징( )

히노 의원은 어제 이토 의원이 질의한 종군위안부 문제를 상기하면서 과거사 , 
에 대한 반성을 위해 국내에서 정치 외교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함 하. ⋅
토야마 대신은 위안부에 관한 일본 내 교과서 수록 현황에 대한 어제의 발언을 
반복함.

❍ 주요 내용 번역

▷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　 전략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 차 “( ) 2
대전에서 특히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나라와 중국과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관계, , , 
였다는 것 우리로서는 쉽게 잊을 수 있는 입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당한 , , 
사람들은 좀처럼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 역시 항상 생각할 필요가 
있다 그러한 의미의 지적이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, , .”

▷ 히노 위원 전략 이번에 총리께서 한국에 가셔서 전쟁 전 전쟁 중의 일에 대“( ) , 
해 사죄하고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시정방침에서도 사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, . 
저는 이러한 모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사죄하며 미안하다고 말한다, 
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나긴 역사 속에 쌓인 것이 있고 그, . , 
리고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굴절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
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알 수 있도록. , 
정말로 일본이 사죄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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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이토 히데코 의원이 . 종군위안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 . 
나 저는 일본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국내 정치 그, 
리고 외교적인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 점에서 . ( ) 
제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해왔던 나쁜 일에 대한 기술이 점점 
교과서 검정 과정 역자 에서 사라지더군요 난징학살 이 사라지고 도( - ) . ( )南京虐殺
고 원수가 등장했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쁜 ( ) . , 東郷
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그러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, 
합니다 교과서 검정 역사교과서 검정 방침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. , ? 
습니까?”

▷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　 그것은 반드시 문부대신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“ , 
년이었던가요 스즈키 내각 당시 저는 관방장관이었는데 그런 문제1982 . ( ) , 鈴木

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교과서 검정기준 이, ｢ ｣
라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습지도요령 이 많이 바뀌고 있습. ｢ ｣
니다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국가가 만들지 않고 민간이 만들지만 학습지도요령. , ｢
까지 상당히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격세지감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, , ｣

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부대신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. ?

▷ 하토야마 국무대신 전략 이른바 년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“( ) 1982
은 사실로 그런 과정 속에서 관방장관 담화 혹은 교과서 검정기준 을 개정하, , ｢ ｣
고 그 뒤에 문부대신이 담화를 낸 것입니다 교과서 내용은 많이 바뀌어 실제로 . , 
조선반도와의 관계도 강제수용이라든지 창씨개명 이라든지 신사참배( ) , 創氏改名
의 강제가 서술되었습니다 어제 이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. 
듯이,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이미 고교 역사교과서 중 한 출판사가 기술하고 
있습니다.”


